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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중동의 물량공세에 이어 중국의 자급률 상승으로 고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미국이 셰일가스를 바탕으로 코스트가 낮은 에틸렌 유도제품 수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돼 중동, 

중국에 이은 제3의 파고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반면, 일본 화학기업들은 2-3년 동안의 적자행진을 끝내고 2014년 들어 흑자로 돌아서고 있음은 물론 장기적으로도 

사업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석유화학 사업은 무슨 차이가 있어 양극화되고 있는 것인가?

혹자는 일본은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양적확대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엔고에서 엔저로 전환돼 수출경쟁력이 살아나

고 있는 것이 흑자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화학산업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일본은 이미 20년 전부터 범용 석유화학 사업은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능력을 대폭 감축한 

반면, 한국은 고정코스트를 낮춘답시고 범용 위주로 생산능력을 확대해 공급과잉을 확대하는 자가당착을 범했다.

또 일본은 석유화학에서 벗어나 전자·반도체·자동차용 고부가가치 화학제품 개발을 선도함으로써 중국·동남아는 

물론 미국·유럽 시장까지 장악해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한 채 일본의 뒤를 쫓아가기 바쁘고 기술

개발이 부진한 탓에 2차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

너지의 소재를 제대로 국산화하지 못했으며 아직

도 일본산 수입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범용제품 생산은 동남아 및 중국

으로 이전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차별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특수 그레이드 개발

이 일부에 그치고 아직도 범용 중심으로 생산하

고 있다.

일본이 2013년 폴리머 및 플래스틱제품 수출단가를 비교한 결과가 잘 증명해주고 있다.

일본은 2013년 폴리머 수출량이 344만톤으로 전체의 41%를 중국에 수출했으나, 수출단가는 전체 평균이 kg당 320

엔을 기록한 반면 중국 수출단가는 258엔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 수출단가는 524엔으로 중국의 2배를 상회했고 타이완 

352엔에 비해서도 크게 높았다.

중국은 kg당 144-229엔에 불과한 PE, PVC, 페놀수지가 50%를 차지한 반면, 한국은 PC, 아크릴수지 등 비교적 부

가가치가 높은 폴리머가 34%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특히, 아크릴수지는 한국 수출단가가 720엔으로 중국 335엔을 2배 

이상 웃돌았다.

플래스틱 수출비중은 중국 28%(79만톤), 한국 16%, 타이완 12%로 중국 집중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수출단가는 

kg당 중국 1406엔, 한국 2367엔, 타이완 2118엔으로 역시 한국이 가장 높았다. 한국은 일본산 필름 및 시트 수입량이 

10만톤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글로벌 5대 석유화학 생산대국을 자처하는 한국이 아직도 저가 범용제품 생산에 주력하면서 고부가가치제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R&D투자에 얼마나 소홀하고 무계획적으로 돈을 투입했으면 아직도 후진국형 생산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것인지 

부끄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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